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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이 나면 여러분은 뭐를 제일 먼저 들고 집밖으로 뛰어 나가겠습니까? 대부분의 미국시민들은 가족사진첩을 들고 뛰어나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동포들께서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가족들의 히로애락을  가장 생생하게 담은 기록은 사진첩일 것입니다. 엄마아빠의 데이트 사진을 비롯해서 태어나는 자녀들의 순간 순간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기족사진보다 더 귀중한 소장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소중한 부모님의 가족 사진첩을  간직하지 못한 아쉬움과 서러움을 저는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자 북쪽의 동조자들이 시골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던 저의 집에 불을 질러 태워버렸기 때문에 모든 가족 사진도 다 함께 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을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아쉬음이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중 친척집에서 소중한 사진 한장을 제 누이 동생이 찾아 얻어 왔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한살 되었을 때 어머님이 무릅에 안고 외삼촌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은 퇴색하여 노릅기리해졌지만 저는 분명히 어머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만 여섯살 때 어머님께서 별세하셨지만 그 인자하신 모습을 저는 80평생 머리와 가슴에 지니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저보다 세살 아래인 누이동생은 어머님의 모습을 어렴픗이 기억하겠지만 돌지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제 아우는 어머님의 모습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어머님의 모습을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던 저는 아우에게 어머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것이 무척 괴로웠습니다.


비록 퇴색은 되었지만 그런 소중한 어머님의 모습을 입수한 기쁨과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로 전문가에게 맡겨서 크게 확대하여 여러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동부에 살고 있는 아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의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던 어우에게 어머님의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말했을 때 아마도 아우보다 제가 더 감격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중한 사진을 아우에게 우송을 했는데 그 사진을 받아보고 아우는 어떤 반응을 할찌 사뭇 궁금합니다. 어머님의 무릅에 안긴 한살 배기 아기가 바로 저라니 83년 전의 사진인 것입니다. 어머님의 체온을 새롭게 느끼는듯한 착각에 그 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이쉬움과 그리움이 어느정도 가라 앉는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가족 사진을 보관하기가 용이해졌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인화된 사진을 스캔해가지고 한 개의 CD에 수백장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가족 사진을 간직하지 못했던 일종의 허무감을 보완히게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모든 사진을  CD에 저장을 합니다.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도 다  CD에 저장을 했습니다. 제가 생을 마감한 후에도 제 자녀들과 손자녀들이 영원히 가족의 전통과 기억을 이어나갈 자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와 같이  CD에 사진을 저장하시는 분들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권고를 해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CD를 새롭게 복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CD에 저장된 사진은 1년 이상 지나면 스스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CD에 저장된 사진들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동영상도 DVD로 저장할 수가 있지만 그 영상의 존속기간에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만 가끔 망중한을 이용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장된 CD나 DVD를 재생하여 즐거웠고 낭만적인 추억을 더듬어 보면 이 생을 주신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끝

